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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백씨 인연…세계적인비디오아트창시자공간유치

국제현상공모 기획부터완공까지전담팀진행…2008년개관

TV정원 뉴욕스튜디오재현 메모라빌리아 등컬렉션250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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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4월, 취재차들른워싱턴DC 국립

미술관에서는매우뜻깊은전시회가열렸다. 하나

의촛불,그리고촛불영상 (OneCandle, Candle

Projection). 지난 2006년 세상을떠난세계적인

비디오아티스트백남준(1932~2006년)의5주기를

기념해 마련된 전시였다. 뉴욕 휘트니 미술관

(1982년)과 구겐하임(2000년) 미술관에서 회고

전이열린적은있지만미국의수도인워싱턴,그것

도국립미술관에서백남준전시회가열린건 하나

의춧불…이처음이었다.

무엇보다백남준의예술혼을추모하는듯, 사원

(寺院)을 연상케 하는 전시장 분위기가 인상적이

었다. 비디오 카메라 속의 촛불(One Candle,

Candle Progection)은 여러 개의 프로젝터들을

통해전시장의벽면과천장에투사돼다양한색채

와 움직임으로 정중동(靜中動)의 공간을 연출했

다.촛불의영상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조명을어

둡게한탓인지명멸하는촛불앞에서명상의시간

을 갖는관람객들이많았다.

그런점에서지난2008년10월개관한백남준아

트센터(경기용인시기흥구백남준로 10)는 부러

움의대상이다. 해외에서더 알아주는 거장의공

간은용인시는물론경기도를상징하는브랜드역

할을톡톡히하고있기때문이다.

미술관로비에들어서면 그림같은 풍경이펼쳐

진다. 원시적인생명력이느껴지는수풀들이시선

을 잡아 끌기 때문이다. 마치 한적한 공원에 발을

들여놓은듯마음이차분해진다. 백남준아트센터

1층에상설전시된 TV정원 (1974년)으로, 인공

정원의수풀사이에설치된수십개의TV모니터에

선백남준의퍼포먼스영상이흘러나온다.

서울태생인백남준이용인에둥지를틀게된건

경기도의적극적인러브콜때문이다.이름하여 백

남준프로젝트 .지난2001년경기도는비디오아트

의창시자인 백남준을통해전세계를향한문화

발신지로거듭나기위해추켜들었다. 여기에는 수

원백씨라는인연과백남준의마음을사로잡은실

무자의열정이작용했다는후문도전해진다. 경기

도로부터 백남준프로젝트를위탁받은경기문화

재단은2001년백남준과3차례양해각서를체결한

후작품을확보했다.특히당시프로젝트의완성도

를높이기위해백남준미술관건립추진팀장인최춘

일씨가보여준헌신과신뢰는백남준을감동시켰다

고한다.통상공공프로젝트의경우착공단계에서

부터개관에이르기까지수년이걸리는바람에담

당공무원들이바뀌는특성이있지만백남준아트센

터는 이례적으로 초창기 사업 구상을 진행한 주

체들이 뮤지엄 건립 부터 운영까지 챙긴 것이다.

이런지속적인행정은백남준과의개별계약을통

해진품들을다수확보한원천이됐다고한다.

생전백남준은이곳을 백남준이오래사는집

이라고이름을지을만큼각별한애정을보였다.당

시경기도는이런백작가의마음을헤아려해외에

내놓아도부끄럽지않는건물을짓기로하고지난

2003년국제건축가협회(UIA)가공인하는국제현

상설계공모를실시했다.

백남준의 명성 때문이었을까.당시현상설계에

는전세계의내로라하는건축가430여명이참여

해치열한경쟁을펼쳤다.영예의당선작은독일의

젊은 신예 건축가 키르스텐 쉐멜(Kirsten

Schemel)과 캐나다 출신의 마리나 스탄코비치

(Marina Stankovic)가 제안한 The Matrix 가

차지했다. 단순히미술품을전시하고감상하는정

적인 공간 보다는 수퍼마켓 처럼 (미술관 안에서

는)역동적인퍼포먼스와행위가이뤄지는살아있

는공간으로꾸민다는콘셉트였다.

이같은건축철학을담은백남준아트센터는자연

과인공의하모니에초점을맞춘설계가돋보인다.

건물전면과뒤쪽외벽을유리로만들어건물의안

과밖이자연스럽게연결된게그반증이다.연면적

5605㎡규모(전체부지3만983㎡)에지하2층,지

상3층으로건립된아트센터는여느미술관보다스

케일이크지만관람객들에게위압적인느낌을주지

않는다.특히백작가의예술세계를감안해건물자

체를하나의거대한미디어캔버스로형상화했다.

하지만백남준아트센터의진가는내부에서더빛

을 발한다. 1층과 2층에 자리하고 있는 전시실은

공간의장소성을잘보여준다. 1층제1전시실은백

남준의작품을상시전시하는 백남준전이열리는

공간으로다양한주제아래연 1~2회진행하고있

다.취재차방문했던날에는백남준과전위예술네

트워크 플럭서스를 유머의관점에서바라본 웃

어 (Humor Has It 2021년4월1~2022년2월2일)

전이열리고있었다.

경기도문화재단이운영하는백남준아트센터는

충실한 소장품이 강점이다. 이수영 백남준아트센

터홍보담당은 백남준의예술적궤적을한눈에살

펴볼수있는비디오설치와드로잉을비롯해관련

작가들의작품250점, 비디오아카이브2285점등

백남준의자료들이갖춰져있다면서 화려한컬렉

션과다양한교육프로그램, 차별화된기획전을통

해거장의예술정신을시민들에게보여주고있다

고말했다.폐쇄회로를통해부처의영상을실시간

으로녹화해텔레비전으로보내고그부처는자신

의 모습이 텔레비전에 비춰지는 영상을 바라보는

TV부처 , 일렬로늘어선 24개의컬러모니터앞

에 24개의어항을설치한 TV물고기 , 온갖통신

기기를올려놓은 코끼리마차 등이대표작이다.

특히백남준과관련한편지, 사진등1차자료로

구성된 아카이브 컬렉션들과 2285점의 아날로그

비디오 테이프로 구성된 비디오 아카이브 컬렉션

등도눈길을끈다.

또한 2층 전시실 한켠에 재현된 백남준의 미국

스튜디오모습을재현한 메모라빌리아도인상적

이다. 낡은 TV 모니터와 각종 기계 부품들, 벽에

걸린사진과그림등이어지럽게놓인작업실은늘

시대를 앞서갔던 백남준의 작품이 탄생된 공간이

다.

이밖에1층에자리한백남준라이브러리는백남

준,미디어아트,플럭서스를비롯해예술,철학,미

학, 사회학등다양한분야 4000여권의국내외단

행본과전시도록, 1000여권의정기간행물, 850여

건의오디오비주얼자료,아티스트파일로구성돼

있으며예약하면누구나이용할수있다.

개관이후지난 10년간백남준아트센터를다녀

간관람객은200여만명에달한다.개관이듬해인

2009년 11만 7000명을 시작으로 2018년 22만

3293명, 2017년 20만 2682명, 2019년 17만9284

명, 그리고코로나19로휴관일이많았던지난해에

도12만995명이다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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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브랜드다 도시를빛낸예술가공간

세계를향한문화발신지 백남준이오래사는집

1백남준아트센터 1층에 자리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백남준,미디어아트,플럭서

스를비롯해예술, 철학, 미학, 사회학등

다양한분야 4000여권의국내외단행본

과 전시 도록, 1000여권의 정기간행물,

850여건의오디오비주얼자료, 주요작

가들의아티스트파일들로구성돼있다.

<사진제공=백남준아트센터>

2 백남준아트센터전경

3 백남준의뉴욕스튜디오를그대로재현

해놓은 메모라빌리아

4 웃어전에출품된피터무어작 플럭서

스소나타4번의백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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